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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성실함으로 가방 제조서 요리 분야 사업가로 '우뚝'  

이대호 칸아이 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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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칸아이 주식회사 대표가 도쿄 분쿄쿠에 있는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가난이 싫어 일본 드림을 나섰던 청년이 온갖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가방 제조업과 한국 가정

요리 분야에서 성공해 고향과 고국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의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성공을 위해 일본으로 밀항해 쉬지 않고 일하면서 성공한 

사업가로 우뚝 선 이대호 칸아이 주식회사 대표(66)는 제주인의 억척스러움을 보여준 재일제주인 

1세의 삶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으로 건너간 후 20년간 아침부터 자정까지, 또 주말이나 공휴일 할 것 없이 일만 하다 보니 



 

아무런 사회 활동도 하지 못했다고 회고한 이 대표의 성공 비결은 바로 성실과 과감한 도전이다. 

  

이는 ‘밤에 편안하게 똑바로 베개를 베고 자려면 남을 속이지 말고 이용하지도 말아야 하며 자신

의 일에 성실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좌우명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같은 이 대표의 성실은 가방 공장에서 일하면서 직접 기계를 사서 사업가로 뛰어들 수 있게 

했고, 훌륭한 가방을 만들게 해 사업을 조금씩 이어가게 한 것이다. 

  

또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일본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을 때도 이 대표의 성

실함을 잘 아는 일본인 건설회사 사장이 직접 보증을 서준 이유가 됐다. 

  

특히 이 대표의 과감한 도전정신은 가방 공장에서 벗어나 한국 가정요리 음식점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이 대표는 처음 10년간 터를 닦은 오사카에서 사업 성공을 위해 과감하게 도쿄행을 선택했고, 일

본 정부의 이민법 강화라는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자 한국 가정요리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뛰

어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가 가진 도전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대표는 “고향을 떠나온 뒤 일본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지만 성실하게 모든 일에 임했던 것

이 한국 가정요리 음식점 4곳에서 연간 3억엔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성공한 사업가로 만들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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